
사각, 무한의 ‘형과 색’

PEOPLE Donald Judd 오브제 색 공간

타데우스로팍 서울, 도널드 저드 개인전

2023 / 09 / 11

김해리

미니멀리즘의 개척자 도널드 저드(Donald Judd). 작가는 회화와 
조각, 예술과 사물의 경계를 넘나드는 ‘특수한 오브제’ 개념을 
창시했다. 저드의 작품이 10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타데우스로팍 
서울은 <도널드 저드>(9. 4~10. 20)를 열고 초기 회화, 대표 
조각과 함께 한국 한지로 만든 목판화를 국내 최초 공개했다. 이번 
전시는 저드의 아들이자 저드재단의 예술감독인 플래빈 저드(-
Flavin Judd)가 직접 큐레이팅했다. 그를 만나 저드의 예술세계, 
한국과의 인연, 저드재단의 비전 등을 물었다. / 김해리 선임기자

— 10년 만에 열린 한국 개인전이다. 1960년대 회화, 
1980~90년대 입체, 1990년대 판화까지 여러 시기에 걸친 
다양한 매체의 작업을 가지고 왔다. 어떤 기준으로 출품작을 
선정했는가?

FJ 보통 저드의 전시는 각 작품이 공간과 공명하는 방식은 물론 
작품끼리의 관계를 고려하며 기획된다. 이번 서울 전시는 저드가 
얼마나 다양한 매체를 사용했는지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출품작이 정해지면 마치 퍼즐을 맞추는 듯한 감각에 의존해 
배치한다. 만약 최선의 조합을 찾지 못하면 작품도 고통받고 
관객도 작품을 어려워한다. 한번 작품을 집에 놓는다고 상상해 
보라. 그럴 땐 회화든 판화든 구분 짓지 않고 인테리어에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고려하지 않는가? 전시도 마찬가지다. 매체는 단지 
카테고리일 뿐. 그리고 카테고리는 본래 상상의 개념이다.

도널드 저드 개인전 <도널드 저드> 전경 2023 타데우스로팍 서울

<무제> 목판, 한지에 채색 각 60×80cm 1992~93/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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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에서 세계적 예술가로···
— 이번 전시의 백미는 저드의 한지 목판화다. 국내 최초 
공개다. 저드를 조각가로 알고 있는 관객이 많을 텐데 
사실 작가는 이른 시기부터 판화를 다뤄왔다. 특히 평면에서 
입체로 작업을 변모하는 전환기(1961~63)에 판화를 집중적으로 
제작했다. 바꿔 말해 그에게 판화는 물질성과 공간성을 탐구하는 
매개체였다. 판화가로서의 저드는 어땠는가?

FJ 재밌게도 저드는 본인을 ‘페인터’라고 여겼다. 마찬가지로 
판화는 그의 작업 세계에서 중요한 일부다. 미술계에서 받은 
첫 수상도 판화였을 정도로 초기부터 판화를 다뤄왔다. 판화와 
입체를 병행해 작품을 전개했고 심지어 후기에는 상당히 
유사한 회화와 판화를 만들기도 했다. 저드의 아버지이자 나의 
할아버지인 로이 저드도 판화를 제작했는데 그가 직선을 구현하는 
도구인 라우터를 구매했을 때 저드의 판화가 급속히 변화했다. 
저드에게 판화는 ‘즐거움’ 그 자체였다.

— 저드는 1990년대 판화작업을 재개하고 색채의 상호 작용을 
탐구했다.
각기 다른 색채의 사각형을 찍으며 그에 따라 공간이 전진, 
후퇴하는
현상을 실험했다. 색과 선, 배경과 형상이 만들어내는 원근감을 
탐구했다.
판화의 방법론은 저드의 예술세계를 읽는 중요한 실마리다.

FJ 저드의 작업은 ‘색채와 공간’이라는 두 키워드로 전부 
설명된다.
때문에 ‘미니멀리즘’이라는 수식어는 그에게 적합하지 않다. 
저드의
작품은 색채 효과에 따라 그 퀄리티가 결정된다. 그에게 ‘나쁜 
예술’이란
다른 누군가 했을 법한 작품처럼 보이는 예술, 그리고 공간과 
색채가 품은
가능성을 소거하는 예술이다.

— 저드는 의외로 한국과 인연이 깊다. 1946~47년 미군 
공병으로
한국에서 복무했고 한국인 인부와 함께 미군 부대의 용광로를 
건설했다.
저드는 한국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나?

FJ 저드는 18살 무렵 군대의 명령에 따라 한국에 왔다. 한국에서 
그는 측량사로 근무하다 김포 공군기지의 보일러 시설 건설을 
감독했다. 저드가
회고하길, 한국에서 함께 일하던 인부들은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자신이 딱히 필요하지 않았다고 한다. 
나중에는 인부들과 무척 친해졌는데 귀국하고 나서 다시 만날 
기회는 없었다. 저드는 그의 첫 해외 방문지였던 한국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 같다. 뉴욕에도 가본 적 없는 아이가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는가. 이질적인 나라와의 
‘접촉’은 기존의 사고방식을 깼을 거고 덕분에 그가 축적해 온 미국 
중심의 문화적 경험이 송두리째 흔들렸을 거다.

<무제> 캔버스에 유채 102.2×91cm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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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 양극 처리한 알루미늄에 아크릴릭 시트 각 50×100×50cm 1988(-
벽), <무제> 나무에 아크릴릭, 알루미늄 튜브에 애나멜 121.9×210.2×121.9cm 

1963(바닥)

— 이후 저드는 화가 윤형근, 야마구치화랑 대표 야마구치 
다카시, 인공화랑 대표 황현욱 등과 교류하며 1991년 한국 첫 
개인전을 열었다. 특히 저드와 윤형근은 함께 안동을 여행할 만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윤형근의 제안으로 저드가 한국 한지를 
이용해 목판화를 시도한 사실도 잘 알려져 있다. 저드와 윤형근의 
스토리를 들려달라.

FJ 둘은 좋은 사이였다. 아주 가까운 친구라기보다는 서로의 
작업을 응원하던 예술가 동료로서 말이다. 내가 아는 바로는 
저드가 한지의 거친 표면에 매료되긴 했지만 판화 제작에 
적합하진 않았다고 한다.

— 당신은 저드재단의 예술감독이자 그의 아들이다. 1994년 
저드의 갑작스러운 작고 이후 ‘위대한 유산’을 관리, 감독하게 
됐다. 당신은 그의 작업을 미래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가?

FJ 저드재단의 역할은 저드 작품에 대한 ‘경험’을 지키는 데 있다. 
새로운 도시를 방문하거나 이질적인 문화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세계는 넓어진다. 예술가의 작품을 보는 일도 비슷한 
영향을 준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저드라는 사람을 추모하는 일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그의 작품, 공간, 글을 느끼는 일이다. 우리 
재단의 역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도널드 저드 / 1928년 미국 미주리주 출생. 1946년 1년간 주한 미군으로 복무했다. 귀국 후 콜롬비아대에서 철학과 미술사, 뉴욕 

아트스튜던트리그에서 회화를 공부했다. 1959~65년까지 미술비평가로 활동했다. 1964년 『특수한 오브제』를 저술해 사물과 예술의 

관계를 재고했다. 1968년 뉴욕 휘트니미술관을 시작으로 전 세계 주요 기관에서 전시를 열었다. 1968년 뉴욕의 101스프링스트리트 건물과 

1973년 텍사스 말파의 건물을 구입해 스튜디오와 주거 공간으로 활용했다. 1977년 작품, 공간, 아카이브를 연구 및 관리하는 저드재단을 

설립했다. 1994년 타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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